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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민·관·군 전체 IT 자산 관리 점검

국가안보실은 11월 13일(금) 국가안보실 송기호 3차장 주재로

「민·관·군 사이버안보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부터 민간·공공·국방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전수 조사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과 최근 국내외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상황 평가를 실시했다.

최근 AI를 활용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

되더라도 개별 기관이 운용하는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가 실제 자산과

달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지난 8월부터 민·관·군 사이버 위기 주관기관인 과기

정통부·국정원·국방부와 함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산을 완전

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중간

점검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를 현행화한 관리

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공개되기 전 단계에서 취약점 정보를 해외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히 공유하여 필요한 사이버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취약점 발생 시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명세서

(SBOM)’ 도입을 더욱 앞당길 예정이다. <끝>


